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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theory of systematic bibliography of  Cheongjanggwan(靑莊

館) Yi Deok-mu(李德懋) is examined. He was a man of great scholarship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well known that he was a great writer with an extensive 

knowledge about books, and advocated his own theories of reading and the textual 

bibliography. However, his abundant discussion on the theory of systematic 

bibliography based on his wide and profound reading, is not much known. 

In this research, his theoretical achievement and contribution in the scholarship 

of bibliograph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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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청장관 이덕무(靑莊館李德懋)는 영조17년(1741)에 태어나서 정조 17년(1793)

에 작고한 조선후기의 대학자이자 대문장가이다. 청장관은 대단한 호서가로서 

그의 학문과 문장은 당대에 크게 떨쳤으나, 서자인 탓에 큰 벼슬은 하지 못하였다. 

청장관은 당시 풍부한 독서생활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을 지니고 있어

서 그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국문학, 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서지학분야의 연구로는 박문열,1) 박현욱,2) 리상용3)의 것이 있다. 박문열은 

청장관의 생애와 저술과 그의 ｢입연기(入燕記)｣에 대해 다루었고, 박현욱은 청장

관의 규장각 검서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리상용은 그의 교감론에 대해서 다루

었다. 이밖에 국문학계의 문학론, 소설론, 시론, 독서론 등에 대한 연구, 교육학계

의 교육사상, 독서론 등에 대한 연구, 사학계 및 철학계의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청장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청장관이 대문장가, 실학자, 독서가라는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서지학의 측면에서도, 그의 저술과 ｢입연기｣, 규장각 검서관, 교감

론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읽은 수많은 서적을 

바탕으로 논의한 목록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청장관전서｣에 나타난 그의 목록론(目錄論)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덕무의 생애와 목록학적 배경

청장관 이덕무는 영조17년(1741년)에 부친 통덕랑(通德郞) 이성호(李聖浩)와 

 1)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생애와 저술,”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제6

집(1987. 12), 187-214 ;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입연기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국제

개발연구원, ｢국제문화연구｣ 제13집(1996. 3), 81-104. 

 2) 박현욱, “조선 정조조 규장각 검서관의 역할,”(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3) 리상용, “靑莊館 李德懋의 교감론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33집(2006. 6), 37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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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반남 박씨(潘南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종의 별자(別子)인 무림군

(茂林君) 이선생(李善生)의 10대손이다. 그의 자(字)는 명숙(明淑), 무관(懋官)

이며 호는 청장관(靑莊館) 외에 형암(炯庵), 아정(雅亭), 선귤당(蟬橘堂) 등 20여

개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4) 

그는 조선후기에 서얼로 태어났다. 당시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신분으

로 태어난 그는 가계마저 곤궁하여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젊은 시절

을 보내게 된다.5) 그러나 그는 워낙 총명한 기질과 호서가(好書家)의 자질을 

타고 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시작해서 21세가 될 때까지 일찍이 하루도 서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으며, 읽지 못한 책이나 기이한 책을 보면 그토록 기뻐했

다6)고 할 정도로 책에 푹 빠져서 어려서부터 독서에 매진했던 것이다. 그의 엄청

난 독서에 대해 연암 박지원은 이덕무의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가 평생 읽은 서적이 거의 2만권이 넘고, 손수 베껴 쓴 책 또한 수백 권에 

달한다(平生所讀書 殆踰二萬卷 手抄蠅頭細字 亦且數百卷).”7)

이처럼 워낙 타고난 호서가인 그는 책에 푹 빠져서, 평생 수많은 책을 탐독하면

서 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였던 것이다. 

그의 책에 대한 지식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으면서 습득한 것 외에 연행(燕行)

과 규장각 검서관 생활을 하면서 그의 본격적인 독서생활을 하게 되었다. 

청장관은 정조 2년(1778) 37세의 나이에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 심염조

 4)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9).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의 ｢청장관전서｣ 참조. 

박지원, 行狀(｢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5)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생애와 저술,”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제6

집(1987. 12), 189-190. 

 6)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4 嬰處文稿2 看書痴傳 

自塗鴉之年 至二十一歲 手未嘗一日釋古書 … 見未見書 輒喜而笑 家人見其笑 知其得奇

書也.

 7) 박지원, 行狀(｢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 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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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沈念祖)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고수당(嵪秀堂), 문수당

(文粹堂), 성경당(聖經堂) 등 여러 책방을 누비면서 많은 서적을 열람하면서 목록

을 작성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없는 희귀 서적의 목록을 조사하고, 수십 

종의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 곳에서 당대의 석학인 기균(紀均), 반정균(潘庭

均), 이조원(李調元), 이정원(李鼎元) 등 청나라 석학들과 교유하기도 하였다.8) 

청장관은 정조 3년(1779년) 39세의 나이에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으

로 첫 관직생활을 하게 된다. 대학자이자 왕인 정조는 규장각 설립 후에 당대의 

빼어난 학자들을 검서관에 등용하였는데, 청장관은 그 일환으로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등과 함께 초대검서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거기에서 약 14년 간 근무하는 

동안 규장각신을 비롯한 많은 당대의 대학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그는 어제(御製), 일성록(日省錄), 교지(敎旨) 등과 관련된 문서를 정서하고 교정

하였으며, ｢송사전(宋史筌)｣, ｢무예도보(武藝圖譜)｣, ｢규장전운(奎章全韻)｣, ｢자

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당시 편찬된 명찬서의 정

리와 교감작업을 하는 등 도서편찬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9) 그는 규장각의 관직

생활을 통해서 서적의 편찬, 교정, 목록작업 등을 했으며, 그 곳에서의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그의 서적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높아졌을 것이다. 

다음 글은 그의 목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글이라 하겠다.

“내가 한가할 때에 널리 패기(稗記)와 문집(文集)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범례

를 정하여 두우(杜佑)의 ｢통전(通典)｣,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마단림(馬

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본떠서 우리나라에 길이 전할 책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첫째로 도와 협력해 줄 사람이 없는 것과 둘째로 글씨를 잘 써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余欲於暇日 廣集稗記文集 分門起例 倣杜佑通

典 鄭樵通志 馬端臨通考 以爲東國不刊之典 而只恨第一無羽翼協力者 第二

無筆札書工也).”10)

 8)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6, 67, 入燕記 上, 下. 

 9) 이서구, 墓誌銘(｢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박지원, 行狀(｢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이광규, 先考府君遺事(｢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3, 記 檢書廳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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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덕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삼통(三通)에 버금가는 책을 편찬할 

계획을 하였다. 특히 ｢문헌통고｣의 경우 ｢경적고｣가 있는 점으로 보아, 그가 비록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일대 목록을 만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장관은 어려서부터의 독서생활, 연행, 규장각 

검서관 등을 통해서 서적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쌓게 되고 이 같은 바탕에서 

목록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3.  이덕무 목록론의 실제

이덕무는 조선시대의 서지학자인 김휴, 서호수, 서유구, 홍석주 등과는 달리 

독립적인 목록을 편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덕무의 문집인 ｢청장관전서｣에는 

그가 특정 주제 분야 또는 특정 국가의 서적에 대해 작성한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청장관전서｣에 산재되어 수록된 이덕무의 목록학적인 업적을 

모아서 1) 역사서 목록, 2) 일본서적 목록, 3) 연행서점 목록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청장관의 목록론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3. 1  역사서 목록(歷史書目錄)  

청장관은 ｢앙엽기(盎葉記)｣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서’란 제목으로 우리 역사서

적 65종에 대한 목록과 그의 해제를 붙이고 있다. 그는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 

신라의 ｢계림잡전｣, ｢화랑세기｣ 등으로부터 조선후기 이세환(李世煥)의 ｢속동유

사우록(續東儒師友錄)｣ 등에 이르기까지 65종의 서적에 대한 목록과 해제를 열

기하고 있다. 먼저 이들 서적의 목록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1, 耳目口心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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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청장관의 역사서 목록

｢留記｣ / 有人記事 

｢新集｣ / 李文眞 

｢鷄林雜傳｣ / 金大問 著

｢花郞世記｣ / 金大問 著 

｢新羅殊異傳｣ / 崔致遠 著

｢古今錄｣ / 朴寅亮 著

｢三國史記｣ / 高麗仁宗命金富軾撰進 

｢三國史略｣ / 河崙, 李詹, 權近 等

｢三國史節要｣ / 徐居正 編進

｢三國遺事｣ / 一然 撰

｢高麗本史｣ / 金宗瑞, 鄭麟趾 撰

｢高麗國史｣ / 我太祖命鄭道傳鄭捴等撰進

｢校讐高麗史｣ / 柳觀, 卞季良

｢高麗史略｣ / 李齊賢 撰 

｢高麗史節要｣ / 李克堪 等 

｢東國通鑑｣ / 撰者闕 

｢東國通鑑｣ / 徐居正 撰 

｢東國史略｣ / 權近 撰 

｢東國史略｣ / 朴祥 撰 

｢東國史略｣ / 李㙖 撰 

｢東國史略｣ / 柳希齡 撰 

｢東國史略｣ / 閔齊仁 撰 

｢東史纂要｣ / 吳澐 撰 

｢編年通錄｣ / 金寬毅 撰 

｢編年綱目｣ / 忠宣王命閔漬修撰

｢王代宗錄｣ / 金寬毅 撰 

｢世代編年｣ / 忠穆王命李齊賢等

｢編年通載｣ / 睿宗命洪灌撰集

｢古今金鏡錄｣ / 李穡, 李仁復 撰

｢金鏡錄｣ / 鄭可臣 撰

｢帝王韻紀｣ / 李承休 撰

｢治平要覽｣ / 英廟命儒臣撰 

｢歷代世紀｣ / 闕撰人

｢歷代年表｣ / 徐居正 撰

｢歷代年紀｣ / 金時習 撰

｢歷代帝王紀｣ / 闕撰人

｢歷代歌｣ / 吳世文 撰 

｢歷代世年歌｣ / 英廟命大提學尹淮 判書權蹈撰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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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要錄｣ / 柳希春 編 

｢國朝寶鑑｣ / 世祖朝命申叔舟等撰 

｢東海野言｣ / 許篈 裒稡 
｢石潭日記｣ / 李珥 撰

｢野史初本｣ / 李植 撰 

｢麗史提綱｣ / 兪棨 撰 

｢東史會綱｣ / 林象德 撰 

｢東史綱目｣ / 安鼎福 撰 

｢東國歷代總目｣ / 洪萬宗 撰 

｢歷代帝王傳世圖｣ / 朴繘 撰

｢經世指掌｣ / 洪啓禧 撰 

｢皇極一元圖｣ / 徐命膺 撰

｢東史撮要｣ / 闕撰人

｢春坡日月錄｣ / 李星齡 撰 

｢靑野漫輯｣ / 李震秀 撰

｢震乘記要｣ / 闕撰人

｢東圃彙言｣ / 金時煒 撰 

｢紀年兒覽｣ / 李萬運 撰 

｢東賢事蹟｣ / 權近 編 

｢東國名臣行蹟｣ / 闕撰人

｢東國名臣言行錄｣ / 柳成龍 撰 

｢東國名臣言行錄｣ / 周世鵬 撰 

｢東國名臣錄｣ / 金堉 撰 

｢東名臣錄｣ / 呂光憲 編

｢國朝名臣錄｣ / 宋成明 輯 

｢東儒師友錄｣ / 朴世采 輯 

｢續東儒師友錄｣ / 李世煥 輯

청장관은 역사서에 대한 목록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밖에 야사(野史)의 부류로 ｢조야첨재(朝野僉載)｣, ｢조야기문(朝野記聞)｣, 

｢해동야승(海東野乘)｣ 등과 같은 부류가 있지만,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상

에서 기록한 책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책은 전해지는 

것도 있고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으며, 어떤 책은 간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역사가의 저술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此外野史之流 若朝野僉

載 朝野記聞 海東野乘之屬 不可勝記. 以上所錄不過耳目所及 或傳或不傳 或

不刊行者 而史家者流 想不止此).”11)

11)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4, 盎葉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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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관은 기존의 목록과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서에 대한 해제목록을 

작성했지만,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란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나

라 역사서 목록을 정리한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3. 1 . 1  역사서 목록에 수록된 서적의 시대별 구분  

앞에서 살펴본 65종의 목록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고구려시대의 저작으로는 

｢유기(留記)｣와 ｢신집(新集)｣ 등 2종이 있고, 신라시대의 저작으로는 ｢계림잡전

(鷄林雜傳)｣, ｢화랑세기(花郞世記)｣,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 등 3종이 있으

며, 고려시대의 저작으로는 ｢고금록(古今錄)｣,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

사(三國遺事)｣, ｢고려사략(高麗史略)｣, ｢편년통록(編年通錄)｣, ｢편년강목(編年

綱目)｣, ｢왕대종록(王代宗錄)｣, ｢세대편년(世代編年)｣, ｢편년통재(編年通載)｣, 

｢고금금경록(古今金鏡錄)｣, ｢금경록(金鏡錄)｣, ｢제왕운기(帝王韻紀)｣, ｢역대가

(歷代歌)｣ 등 13 종이 있으며, 이밖에 시대가 다소 애매한 저작으로 ｢역대제왕기

(歷代帝王紀)｣, ｢동국명신행적(東國名臣行蹟)｣ 등 2종이 있다. 나머지 45종은 

조선시대의 저작들이다. 

3. 1 . 2 서적의 당파별 구분  

3.1.2.1 저자의 학파와 당파를 통해서 본 한국본의 성격

청장관이 이 역사서목록이 수록된 앙엽기(盎葉記)를 편찬한 것은 조선후기의 

일이다. 당시 정조가 탕평책(蕩平策)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그 이전과 비교해 당

쟁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각 당파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던 시기이다. 여기

에서는 이덕무가 역사서목록을 작성하면서 특정 당파(黨派)의 인물만 선정했는

지 아니면 당파를 초월해서 역사서목록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역사서목록 가운데 조선시대의 저작은 45종인데, 그 가운데, 조선후기 당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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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동인과 서인의 분파 시점인 1575년(선조 8년) 이후에 

나온 저작으로는 대략 20여종에 이른다. 이들의 저작을 대상으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론에 속한 인물의 저작으로는 대표적인 소론 학자인 박세채(朴世采)의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임상덕(林象德)의 ｢동사회강(東史會綱)｣, 이세환(李

世煥)의 ｢속동유사우록(續東儒師友錄)｣, 송성명(宋成明)의 ｢국조명신록(國朝名

臣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남인 계열에 속한 인물의 저작으로는 안정복(安鼎

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홍만종(洪萬宗)의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유성룡(柳成龍)의 ｢동국명신언행록(東國名臣言行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서

인 노론 계통의 저작으로 김육(金堉)의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 이이(李珥)의 

｢석담일기(石潭日記)｣, 홍계희(洪啓禧)의 ｢경세지장(經世指掌)｣ 등을 수록하고 

있다.

역사서목록에 수록된 저자의 당파를 살펴본 결과, 노론, 소론, 남인의 저작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좀 더 특이한 사항은 소론과 남인의 저작을 좀 

더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은 청장관이 그들에 대한 친분관계보

다는 아무래도 벼슬에서 소외되어 비교적 저술 시간을 많이 갖았던 소론과 남인

의 인물들이 역사서를 좀 더 많이 편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노론 벽파에 맞서서 소론, 남인, 서얼까지 폭넓게 

고르게 등용하는 등 당시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정조는 당시의 집권

세력인 노론층에 대한 제압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실현 할 수 없다고 판단했

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남인 출신인 정약용과 이가환, 서얼 출신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등 4검서관을 등용한 것이다. 특히 규장각 4검서관의 등용

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일대 사건이었다. 

청장관은 당시 소외되었던 남인과 북학파 출신의 인물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조에게 발탁되어 벼슬을 하게 되고, 재임기간 동안 많은 칭찬과 

하사품까지 받은 그가 정조의 탕평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며, 이와 같은 그의 성향은 역사서목록을 작성하는데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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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역사서목록에 수록된 저작은 비교적 당파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을 지니

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1 . 3 조선시대 해제목록에의 수록상황 비교  

여기에서는 이덕무가 우리나라의 역사서로 열거한 서적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누판고(鏤板考)｣, ｢서서서목첨

록(西序書目籤錄)｣, ｢서서서목초본(西序書目草本)｣,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 

등에 수록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 서적의 수록상황

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서명/ 목록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洪氏讀書錄

留記 ￮사기류1 × × × ×

新集 ￮사기류1 × × × ×

鷄林雜傳 ￮사기류2 × × × ×

花郞世記 ￮사기류2 × × × ×

新羅殊異傳 ￮사기류2 × × × ×

古今錄 ￮사기류2 × × × ×

三國史記 ￮사기류1 × ￮사부정사류 ￮사부정사류 ￮사부편년 

三國史略 ￮사기류1 × × × ×

三國史節要 ￮사기류1 × × × ×

三國遺事 ￮사기류1 × × × ×

高麗本史 ￮사기류1 × ￮사부정사류 ￮어정류 ￮사부기전 

高麗國史 ￮사기류1 × × × ×

校讐高麗史 ￮사기류1 × × × ×

高麗史略 ￮사기류1 × × × ×

高麗史節要 ￮사기류1 × × × ×

東國通鑑(撰者闕) ￮사기류1 × × ×

東國通鑑(徐居正) ￮사기류1 × ￮사부편년류 ￮어정류 ×

東國史略(權近) ￮사기류1 × × × ×

東國史略(朴祥) ￮사기류1 × × × ×

東國史略(李㙖) ￮사기류1 × × × ×

<표 1> 청장관 역사서적의 조선후기 해제목록에의 수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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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목록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洪氏讀書錄

東國史略(柳希齡) ￮사기류1 × × × ×

東國史略(閔齊仁) ￮사기류1 × × × ×

東史纂要 ￮사기류1 × ￮사부사초류 ￮사부정사류 ×

編年通錄 ￮사기류1 × × × ×

編年綱目 ￮사기류1 × × × ×

王代宗錄 ￮사기류1 × × × ×

世代編年 ￮사기류1 × × × ×

編年通載 ￮사기류1 × × × ×

古今金鏡錄 ￮사기류1 × × × ×

金鏡錄 × × × × ×

帝王韻紀 ￮사기류1 × × × ×

治平要覽 ￮사기류1 × ￮사부장고류 ￮사부장고류 ×

歷代世紀 × × × × ×

歷代年表 ￮사기류1 × × × ×

歷代帝王紀 ￮사기류1 × × × ×

歷代歌 ￮사기류1 × × × ×

歷代世年歌 ￮사기류1 × × × ×

歷代要錄 ￮사기류1 × × × ×

國朝寶鑑 ￮사기류1 ￮어정 ￮사부장고류 ￮어정류 ￮사부편년

東海野言 ￮사기류1 × ￮사부잡사류 ￮사부잡사류 ×

石潭日記 × × × × ×

野史初本 × × × × ×

麗史提綱 × ￮사부통사류 ￮사부편년류 ￮사부편년류 ￮사부편년

東史會綱 × × ￮사부편년류 ￮사부편년류 ￮사부편년

東史綱目 × × ￮사부편년류 ￮사부편년류 ￮사부편년

東國歷代總目 × × ￮사부편년류 ￮사부편년류 ×

歷代帝王傳世圖 × × × × ×

經世指掌 × × × × ×

皇極一元圖 × ￮어정 × × ×

東史撮要 × × × × ×

春坡日月錄 × × × × ×

靑野漫輯 × × ￮사부잡사류 ￮사부잡사류 ￮사부야사

震乘記要 × × × × ×

東圃彙言 × × × × ×

紀年兒覽 × × × × ×

東賢事蹟 × × × × ×

東國名臣行蹟 × × × × ×

東國名臣言行錄(周世鵬) ￮사기류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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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들 역사서의 수록상황을 살펴보면, ｢해동문헌총록｣에 40종, ｢누판고｣

에 3종, ｢서서서목첨록｣에 15종, ｢서서서목초본｣에 16종, ｢홍씨독서록｣에 9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상황으로 보아서 특이한 사항은 ｢해동문헌총록｣에 있는 

서적들이 가장 많이 수록된 점이다. 각 해제목록에서 저작의 수록상황을 조사하

는 과정에서 각 서명과 해제의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였는데,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저록들과 비교하면서 다소 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40종의 서적은 대부분 사기류(史紀類)에 수록된 저

록이었다. 사기류1에 수록된 서적이 34종이고, 사기류2에 수록된 서적이 6종이다. 

특히 ｢해동문헌총록｣ 사기류1에 수록된 전체 저록이 37종인데 이 가운데 이덕무

의 역사서 목록에 수록된 저록은 34종이나 된다. 동일 서명의 경우 기술상에 

차이가 있었다.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각 서명마다 해제를 각각 기술한 반면, 

이덕무는 서명을 하나로 잡고 그 해제에서 다른 저자명을 밝혀주었다. 예를 들면, 

｢동국사략｣의 경우, ｢해동문헌총록｣에서는 5개의 엔트리로 구분하여 각각 기술

한 반면, 이덕무는 하나의 엔트리로 잡고 거기에서 5명의 저자를 밝혀 준 것이다. 

수록된 저록을 대상으로 해제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청장관이 작성한 해제

의 내용이 ｢해동문헌총록｣의 것을 참조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해동문헌총록｣ 해제의 내용을 초록했으며, 거의 똑같이 전재한 경우도 있

었다. ｢해동문헌총록｣의 편찬연도가 1638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덕무가 당시

서명/ 목록 海東文獻總錄 鏤板考 西序書目(籤錄) 西序書目(草本) 洪氏讀書錄

東國名臣言行錄(柳成龍) ￮사기류2 × × × ×

東國名臣錄 × × ￮사부전기류 ￮사부전기류 ×

東名臣錄 × × × × ×

國朝名臣錄 × × × ￮사부전기류 ￮사부비사

東儒師友錄 × × ￮자부유가류 ￮사부전기류 ×

續東儒師友錄 × × × × ×

朝野僉載 × × × × ￮사부야사

朝野記聞 × × ￮사부잡사류 ￮사부잡사류 ×

海東野乘 × × × × ×

* 수록된 경우는 ￮, 수록되지 않은 경우는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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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수록된 역사서는 ｢해동문헌총록｣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누판고｣에 수록된 저록은 3종인데, 어정(御定)에 분류된 ｢국조보감｣과 ｢황극

일원도｣, 사부 통사류에 분류된 ｢여사제강｣ 등 3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다. 해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국조보감｣의 경우 누판고의 해제를 참고하되, 청

장관이 그 내용을 다소 보강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서서목첨록｣(이하 ｢첨록｣)과 ｢서서서목초본｣(이하 ｢초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첨록｣에 15종, ｢초본｣에 16종이 수록되었다. ｢초본｣의 사부 전기

류에 ｢국조명신록｣ 1종이 더 추가되어 있어 양 목록 간에 1종의 차이가 있었다. 

｢첨록｣에서 사부 정사류에 분류한 ｢고려본사｣, 편년류에 분류한 ｢동국통감｣, 장

고류에 분류한 ｢국조보감｣을 ｢초본｣에서는 어정에 수록하였다. ｢동사찬요｣의 경

우 ｢첨록｣에서는 사초류에 분류한 것을, ｢초본｣에서는 정사류에 분류하였고, ｢동

유사유록｣의 경우 ｢첨록｣에서는 자부 유가류에 수록한 것을 ｢초본｣에서는 사부 

전기류에 수록하여, 동일 저작이라도 ｢초본｣과 ｢첨록｣ 간에 분류상의 차이가 있

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홍씨독서록｣에는 9종의 저록이 수록되었다. ｢홍씨독서록｣의 경우 청장관 사

후 17년 후에 편찬된 책이므로, 오히려 ｢홍씨독서록｣의 편자인 홍석주가 이덕무

의 역사서목록을 참조 하였는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해제의 내용이나 목록의 

기술방식 면을 고려할 때 홍석주가 참조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덕무가 열거한 역사서적 가운데 ｢해동문헌총록｣

이 나온 1663년 이전에 나온 역사서의 경우 주로 ｢해동문헌총록｣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서적은 ｢서서서목｣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장관이 규장각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서적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역사서목록에 수록할 서적을 선정하는데 ｢해동문헌총록｣의 내용을 참고한 점

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존 목록에 나타난 내용을 상당 부분 초록한 

데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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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일본서적 목록(日本書籍目錄)

청장관은 ｢청장관전서｣의 ｢청령국지(蜻蛉國志)｣ 예문편(藝文編)에서 일본서

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청령국지｣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방대하게 기술한 것인데, 그 책의 예문편(藝文編)에서 일본의 서적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청령국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일본에 대해 아주 해박한 지식을 지녔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그의 스승인 연암 박지원 역시 그가 쓴 행장(行狀)에서 

청장관이 마치 일본에 다녀온 사람처럼 일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혀 주었다.12) 

실제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없는 그가 일본에 대한 책을 저술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지니게 된 것은 기왕에 일본 사행을 다녀온 성대중, 원중거, 오재희, 조신

등과의 교류와 사행사신들이 가져온 일본에 대한 문헌을 통한 연구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일본에 다녀온 후로부터 당시 북학파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덕무는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등과 일본에 

대해 토론하면서 일본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과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시 기존의 일본관을 수정하고, 나름대로의 일본관을 정립하게 

되었다.13)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를 하면서, 책벌레 청장관이 일본의 서적에 관심을 

12) 박지원, 行狀(｢청장관전서｣ 권20, 刊本雅亭遺稿8 부록). 

君嘗自言 我苟當有事時 使絶國覘機謀 庶幾不下於人 嘗遇人漂海還 問彼中事 歷歷如躬

履其土 其人驚曰 公何時過海 故記日本世系地圖風謠土産爲蜻蛉國志.

｢연암집｣권3에 있는 炯菴行狀에 ｢蜻蛉國志｣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蜻蜓

國志는 일본의 世系. 지도. 풍속, 언어. 물산을 기록한 것이다.”라고만 간략히 기술하여, 

雅亭遺稿 附錄에 수록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

13) 하우봉, “이덕무의 청령국지에 대하여,” ｢전북사학｣ 9(1985), 163-167 ; 하우봉, “새로 발견

된 일본사행록들: 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12(1986), 94-99 ;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1988, 서강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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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그는 ｢청령국지｣ 예문편에서 

일본서적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역사서목록과 기타 일본서적목록으

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2. 1  일본 역사서목록  

청장관은 일본삼부본서(日本三部本書)란 제목 하에 일본 고대의 대표적인 역

사서인 ｢구사기(舊事記)｣, ｢고사기(古事記)｣, ｢일본기(日本紀)｣의 해제를 기술하

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육국사(日本六國史)란 제목 하에 ｢일본기(日本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문

덕실록(文德實錄)｣, ｢삼대실록(三代實錄)｣의 해제를 기술하고 있다. 그 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쉎 일본삼부본서(日本三部本書)

｢구사기(舊事記)｣: 추고(推古) 28년(620)에 구호황자(廐戶皇子)와 소아마자(蘇

我馬子)가 지었다. 모두 10권이며, 개벽(開闢)부터 당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舊事記 推古二十八年 廐戶皇子 蘓我馬子撰 凡十卷 自開闢迄當代).

｢고사기(古事記)｣: 원명(元明)의 화동(和銅) 5년(712)에 안만려(安萬侶)가 지

었다. 신대(神代)부터 추고 때까지 모두 3권으로 되어 있다(古事記 元明和銅五

年 萬安侶撰 自神代迄推古 凡三卷).

｢일본기(日本紀)｣: 안마려(安麻呂)가 지었다. 신대부터 지통(持統)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日本紀 安麻呂撰 自神代至持統).

쉎 일본육국사(日本六國史)

｢일본기(日本紀)｣ 삼부본서(三部本書) 중의 일본기와 같은 책: 30권이며 안마

려가 지었다. 신무(神武)부터 지통(持統) 11년(697)까지 9백 63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日本紀 三十卷 安麻呂撰 自神武至持統十一年 凡九百六十三年).

｢속일본기(續日本紀)｣: 40권이며 관야진도(菅野眞道), 등원계승(藤原繼繩) 

등이 지었다. 문무(文武) 원년 정유(697)부터 환무(桓武)의 연력(延曆)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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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까지 95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續日本紀 四十卷 菅野眞道 藤原繼繩

等撰 起文武元年丁酉 至桓武延曆十年 凡九十五年).

｢일본후기(日本後紀)｣: 등원서사(藤原緖嗣)가 지었다. 환무의 연력 11년(792)

부터 순화(淳和)의 천장(天長) 10년(833)까지 42년간의 일인데, 전서(全書)는 

지금 망실하고 20권을 초략(抄略)하여 아울러 1권으로 편찬한 것만이 있다(日

本後紀 四十卷 藤原緖嗣撰 起桓武延曆十一年 止淳和天長十年 凡四十二年 

而全書今亡 只有抄略二十卷 幷纂一卷).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등원양방(藤原良房), 춘징선승(春澄善繩) 등이 

지었다. 인명(仁明)의 실록(實錄)인데, 천장(天長) 10년부터 가상(嘉祥) 3년

(850)까지 18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續日本後紀 良房後春澄善繩等撰 仁

明實錄也 起天長十年 止嘉祥三年 凡十八年).

｢문덕실록(文德實錄)｣: 10권. 도양향(都良香)이 지었다. 가상(嘉祥) 3년부터 

천안(天安) 2년(858)까지 9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文德實錄十卷 都良香撰 

起嘉祥三年 訖天安二年 凡九年).

｢삼대실록(三代實錄)｣: 50권. 대장선행(大藏善行)이 지었다. 천안(天安) 2년

부터 인화(仁和) 3년(887)까지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三代實錄 五十卷 

大藏善行撰 起天安二年 訖仁和三年 凡三十年).

3. 2. 2 기타 일본서적목록  

청장관은 일본 서적에 대해서 이루 다 적을 수 없지만, 보고 들은 대로 순서 

없이 대강 싣는다고 전제하면서 서명과 저자를 열거하고 있다. 저자를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2.1 저자를 기재한 경우 

청장관은 저자를 기재한 일본 서적 74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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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塵劫記｣ / 吉田氏

｢新古今集｣, ｢新勅撰集｣ / 藤正家

｢續古今集｣, ｢續後撰集｣ / 藤爲家

｢新續古今集｣ / 藤雅世

｢萬葉和歌集｣ / 竹取翁

｢源氏物語｣ / 紫式部

｢羅山文集｣ / 林道春

｢太平記｣ / 玄惠

｢元亨釋書｣ / 虎關

｢桃蕊編｣ / 道宗

｢天下白｣ / 漆桶居士

｢經國集｣ / 島峯安世

｢扶桑略記｣ / 皇圓

｢奧儀抄｣ / 淸輔

｢朗詠集｣ / 公任卿

｢諸經要文｣ / 親鸞

｢選擇集｣ / 源空

｢敎行信證｣ / 親鸞

｢慕京集｣ / 源道灌 

｢彌陁經注記｣, ｢曼陁羅抄｣ / 酉譽

｢庭訓｣ / 玄惠

｢安國論｣ / 日蓮

｢甲陽軍鑑｣ / 高坂彈正

｢法華經注｣ / 最澄 

｢硏心章｣ / 護命

｢十住心論｣ / 空海

｢金光明經注｣, ｢仁王經注｣, ｢無量義經注｣ / 最澄

｢天台義集｣ / 義眞

｢一乘要訣｣, ｢往生要集｣, ｢阿彌陁經疏｣, ｢大乘對俱舍抄｣, ｢天台宗二十七疑問｣ / 惠心

｢嘉文亂記｣ / 垂水廣信

｢徒然草｣ / 兼好

｢廣釋流義｣ / 宇多倭皇

｢擧白集｣ / 滕俊

｢大悉曇章｣ / 安然

｢花傳抄｣ / 惠慈

｢小卷物大卷物祕傳抄｣ / 惠好

｢寶物集｣ / 平泰賴

｢狂雲集｣ / 宗純

｢歸命本願抄｣, ｢西要抄｣, ｢往生至要訣｣ / 證賢

｢觀經疏記｣ / 圓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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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禿抄｣, ｢文類聚抄｣ / 親鸞

｢立正治國論｣ / 日親

｢三國佛法傳通緣起｣ / 凝然法師

｢律令｣ / 淡海公

｢淨土源流章｣ / 凝然法師

｢聖筆緣起｣ / 菅丞相

｢諸經注釋｣ / 常騰

｢無明抄｣ / 長明

｢寶蓮華寺緣起｣ / 義敎

｢蕉堅集｣, ｢蕉堅語錄｣ / 中津

｢民部省禮｣ / 淸麻呂

｢峨草稿｣ / 月潭和尙

｢僧寶傳｣ / 高泉

｢四書疏林｣ / 竹田誠直

｢童子問｣, ｢論孟古義｣, ｢論孟字義｣ / 伊藤維禎

｢徂徠集｣, ｢論語徵｣ / 物部雙柏

｢和漢名數｣ / 貝原篤信

｢和漢三才圖會｣ / 寺島尙順

3.2.2.2 저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청장관은 저자 미상 서적 111종에 대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辨色立成｣

｢平家物語｣

｢淨琉璃著聞集｣ 

｢公事根源｣

｢奇異雜談｣

｢懷風藻｣

｢古今倭歌集｣

｢作者部類｣

｢姓氏錄｣

｢伊勢物語｣

｢倭漢軍記｣

｢西宮記｣

｢耆婆萬病｣

｢圓天木集｣

｢枕雙紙｣

｢良材集｣

｢淸少納言｣

｢本朝食鑑｣

｢聖皇本紀｣

｢谷響集｣

｢世風記｣

｢世彦物語｣

｢聽雨齋集｣

｢江家次第｣

｢四季物語｣

｢寂寞草｣

｢群忌際集｣

｢寶積寺緣起｣

｢方角抄｣

｢神社啓蒙｣

｢風土記｣

｢帝王編年紀｣

｢一宮記｣

｢碧岩集｣ 

｢神仙傳｣

｢職原抄｣

｢大全大雙紙｣

｢義楚六帖｣

｢五鳳集｣

｢類聚國史｣

｢本朝文粹｣

｢鎌倉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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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奧話記｣

｢人雲御抄｣

｢北條九代記｣

｢塵塚物語｣

｢懷中集｣

｢源平盛衰記｣

｢東鑑｣

｢奧州後三年記｣

｢神系圖緣起略｣ 

｢大和本起｣

｢埃囊抄｣ 

｢八大童子軌｣

｢鎌倉大草子｣

｢法眼淨賀傳｣

｢瓜雅集｣

｢方丈記｣

｢智證大師年譜｣ 

｢卜部家說｣

｢圓應禪師語錄｣ 

｢安樂外記｣

｢萬代集｣

｢大神宮式｣

｢神名略記｣

｢神名帳｣

｢儀式帳｣

｢河海抄｣

｢春雨集｣

｢松下集｣

｢職員令｣

｢王年代紀｣

｢二水記｣

｢駿牛繪詞｣

｢辭世集｣

｢人群集｣

｢棊經｣

｢筑波集｣

｢犬筑波集｣

｢過去帳｣

｢神代卷｣

｢性靈集｣

｢竹取物語｣

｢住吉舊記｣

｢鉤狐狂言｣

｢持名抄｣

｢熊野御行記｣

｢熊野王子記｣

｢紀貫之集｣

｢續古事談｣

｢政事略｣

｢峯相記｣

｢二十二社注式｣

｢金玉集｣

｢玉葉集｣

｢東齋隨筆｣

｢明玉集｣

｢撰集抄｣

｢十訓抄｣

｢社說下學集｣

｢乾元二年記｣

｢源氏玉葛卷｣

｢六狀｣

｢搏桑文選｣

｢武刃兵術冊｣

｢袖中抄｣

｢訓閱集｣

｢諸神記｣

｢名法要記｣

｢正統紀｣

｢百練抄｣

이상에서 청장관이 열거한 일본서적들의 목록을 살펴보았다. 이들 서적은 우리

나라의 해제서목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책으로, 당시 일본서적에 대한 정보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사대주의적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에 대해

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

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던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중국 방문기인 연행록(燕行錄)과 일본 방문기인 일본사행록

(日本使行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신이 연행(燕行)을 갈 경우 

대개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서점에 가서 목록을 작성하거나 구입해 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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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대학자들과 많은 학문적인 담론을 하는 등 그 같은 기회를 대단한 기쁨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신이 일본에 갈 경우 대개 중국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글씨를 간청하고 우리나라

의 서적정보를 알려고 노력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를 배우려고 열을 올렸

던 것이다. 

1655년 을미사행(乙未使行)으로 일본에 다녀온 남용익(南龍翼)이 쓴 글은 당

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본서적에 대한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서적으로는 ｢일본기(日本紀)｣,｢속일본기(續日本紀)｣, ｢풍토기(風土記)｣, ｢신

사고(神社考)｣, ｢본조문수(本朝文粹)｣ 등의 글이 있지만 괴탄(怪誕)하고 박잡(駁

雜)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書籍則有日本記續日本記風土記神社考本朝文粹等

書 而怪誕駁雜 皆無可觀者).”14)

이처럼 당시에 일본의 서적에 대해 볼 것도 없다고 격하하고 있고, 일본사행록

을 훑어보아도 조선 사신들이 일본의 서적을 구입해 왔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장관이 일본 서적에 관심을 두고 목록을 작성한 것은 그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웃국인 일본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는 좋은 서적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3 연행서점 목록(燕行書店目錄)  

청장관은 정조 2년(1778) 37세 때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유리창에 있는 여러 

서점을 누비면서 많은 서적을 열람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

라에 없는 희귀 서적의 목록을 조사하고, 수십 종의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청장관전서｣ 제67권 ｢입연기｣에서 일자 별로 자신이 방문한 서점과 서책목

록, 또 탐독한 서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가 작성한 목록을 각 서점별로 

14) 南龍翼, ｢聞見別錄｣, 風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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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쉎 숭수당(嵩秀堂)서점 목록(37종) 

｢通鑑本末｣

｢文獻續纂｣

｢協紀辨方｣

｢精華錄｣

｢賦彙｣

｢欽定三禮｣

｢中原文憲｣

｢講學錄｣

｢皇華紀聞｣

｢自得園文鈔｣

｢史貫｣

｢傅平叔集｣

｢陸樹聲集｣

｢太岳集｣

｢陶石簣集｣

｢升菴外集｣

｢徐節孝集｣

｢困勉錄｣

｢池北偶談｣

｢博古圖｣

｢重訂別裁｣

｢古文奇賞｣

｢西堂全集｣

｢帶經堂集｣

｢居易錄｣

｢知新錄｣

｢鐵網珊瑚｣

｢玉茗堂集｣ 

｢傳道錄｣

｢高士奇集｣

｢溫公集｣

｢唐宋文醇｣

｢經義考｣

｢古事苑｣

｢笠翁一家言｣

｢獪園｣

｢子史精華｣

쉎 문수당(文粹堂)서점 목록(16종) 

｢程篁墩集｣ 

｢史料｣

｢范忠宣公集｣

｢欒城後集｣

｢圖繪寶鑑｣

｢方輿紀要｣

｢儀禮節略｣

｢冊府元龜｣

｢獨制詩｣

｢文體明辨｣

｢名媛詩鈔｣

｢鈐山堂集｣

｢義門讀書記｣

｢王氏農書｣

｢山左詩鈔｣

｢墨池編｣

쉎 성경당(聖經堂)서점 목록(20종) 

｢弇州別集｣

｢感舊集｣ 

｢路史｣

｢潛確類書｣

｢施愚山集｣

｢紀纂淵海｣ 

｢書影｣ 

｢靑箱堂集｣

｢昭代典則｣

｢格致錄｣

｢顧端公襍記｣

｢沈碻士集｣

｢通考紀要｣

｢由拳集｣

｢本草經疏｣

｢閒暑日鈔｣

｢倪元璐集｣

｢史懷｣

｢本草匯｣

｢曹月川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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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명성당(名盛堂)서점 목록(15종)

｢寄園寄所寄｣

｢范石湖集｣

｢名臣奏議｣

｢月令輯要｣

｢遵生八牋｣

｢漁洋三十六種｣ 

｢知不足齋叢書｣ 

｢隷辨｣ 

｢益知錄｣

｢幸魯盛典｣

｢內閣上諭｣

｢帝鑑圖說｣

｢臣鑑錄｣

｢左傳經世鈔｣

｢理學備考｣

쉎 문성당(文盛堂)서점 목록(12종)

｢王梅溪集｣

｢黃氏日鈔｣

｢食物本草｣

｢八旗通志｣

｢盛明百家詩｣

｢皇淸百家詩｣

｢兵法全書｣

｢虞道園集｣

｢漁洋詩話｣

｢荊川武編｣

｢呂氏家塾讀詩記｣

｢本草類方｣

쉎 경유당(經腴堂)서점 목록(3종)

｢音學五書｣ ｢大說鈴｣ ｢今詩篋衍集｣

쉎 취성당(聚星堂)서점 목록(6종)

｢安雅堂集｣

｢韓魏公集｣

｢吳草廬集｣

｢宛雅｣

｢詩持全集｣

｢榕村語錄｣

쉎 대초당(帶草堂)서점 목록(9종) 

｢堯峯文鈔｣

｢精華箋註｣

｢精華訓纂｣

｢漁隱叢話｣

｢觀象玩占｣

｢篆書正｣

｢明文授讀｣

｢香樹齋全集｣

｢七修類考｣

쉎 욱문당(郁文堂)서점 목록(2종) 

｢賴古堂集｣ ｢李二曲集｣

쉎 문무당(文茂堂)서점 목록(6종) 

｢埤雅｣

｢許魯齋集｣ 

｢范文正公集｣

｢邵子湘集｣ 

｢闕里文獻考｣

｢班馬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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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영화당(英華堂)서점 목록(6종)

｢帝京景物略｣

｢群書集事淵海｣

｢三魚堂集｣

｢廣群芳譜｣

｢林子三敎｣

｢楊龜山集｣

쉎 문환재(文煥齋)서점 목록(4종) 

｢榕村集｣

｢名媛詩歸｣

｢觚賸｣

｢穆堂集｣

이처럼 청장관은 연경에 가서도 쉴 새 없이 열심히 서점을 다니며 서적 정보의 

수집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연경의 책방 12곳에서 한국에 없는 

희귀서적 136종의 서적목록을 작성한다. 그는 “이 밖에도 두서너 개의 책방이 

더 있었으나, 외잡(猥雜)하여 볼 것이 없었다.”고 하여 최소한 자신이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책방을 다니면서 책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밖에 목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리창(琉璃廠)에 있는 오류거(五柳居)서점

에 방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청장관은 5월 25일 오류거서점에 들려서 그 서점 

주인인 도씨(陶氏)가 “책을 실은 배가 강남(江南)에서 와 통주(通州) 장가만(張

家灣)에 닿았는데, 내일이면 그 책을 이곳으로 수송하여 올 것이고 책은 모두 

4천여 권이 될 것이다.”15)라는 말을 듣고, 서목(書目)을 얻어 왔는데, 거기에는 

내가 평생 동안 구하려 하던 책뿐만 아니라 천하의 기이한 모든 책들이 매우 

많았다고 할 정도로 연경의 서적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다. 

청장관은 도씨(陶氏)가 준 서목을 절강서목(浙江書目)과 비교해 보았는데, 거

기에는 절강서목에 빠진 책들도 있었음16)을 알게 된다. 그가 이 책의 실물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는가? 그는 5월 28일 오류거(五柳居)를 다시 방문하여 강남

(江南)에서 배편으로 온 기서(奇書)를 열람하고 그 과정에서 주이준(朱彝尊)의 

｢경해(經解)｣와 마숙(馬驌)의 ｢역사(繹史)｣ 등의 희귀본을 비롯한 양서 수십 종

을 구입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6월 2일에는 다시 ｢경해(經解)｣를 열람하고 유

15)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67, 入燕記 下, 정조 2년 5월 25일(甲申).

16) 앞의 책.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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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경학의 서고라고 감탄하면서, 그 책이 간행된 지 100여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나라에서 그 존재를 모른다고 아쉬워하면서, 기존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수입해 

오는 책이라고는 고작 연의소설(演義小說), 그리고 ｢팔가문초(八家文抄)｣와 ｢당

시품휘(唐詩品彙)｣ 같은 서적만 가져와서 그렇다고 기존 사신들의 서적구입행태

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17) 

이처럼 청장관은 연경의 서점을 두루 다니면서 책을 열람한 후에 그 목록을 

작성하고, 서적의 구입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4 .  이덕무 목록론의 평가  

여기에서는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론을 조선후기 목록학자들의 업적과 비교해

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목록학자라 하면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을 편찬한 김휴

(金烋)와 ｢규장총목(奎章總目)｣을 편찬한 서명응(徐命膺), 서호수(徐浩修) 부자

와 ｢누판고(鏤板考)｣를 편찬한 서유구(徐有榘)와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과 

｢사부송유(四部誦惟)｣를 편찬한 홍석주(洪奭周) 등을 들 수 있다. 

｢해동문헌총록｣은 김휴(1594～1638)가 스승 장현광의 권유로 1616년(광해군 

8년)에서 1638년(인조 16년)까지 약 20여년 동안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명문대가에 소장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그 편찬목적은 임진왜란 때 비교적 피해를 덜 본 그 지역의 문헌목록을 편찬하

여 후대에 문헌을 징빙(徵憑)하고, 고증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8) 

｢규장총목｣은 정조의 명에 의해 1781년(正祖 5年)에 편찬된 것으로 그 편찬목

적은 규장각 장서에 대한 총목록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누판고｣는 1796(정조 

17) 앞의 책. 6월 2일.

18) 裵賢淑, “海東文獻總錄에 대한 硏究,”(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5),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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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해 서유구가 편찬한 전국책판목록으로서 그 편찬목적은 

전국에서 판각한 책판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홍씨독서록｣과 ｢사부송유｣는 홍석주가 편찬한 목록이다. ｢홍씨독서록｣은 그

의 중제인 홍길주와 홍씨 문중의 제 후학의 독서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편찬한 

해제목록이며, ｢사부송유｣는 그의 막내 동생인 홍현주와 연천 자신 또는 자신과 

연령이 비슷한 노년층의 독서생활을 위해 편찬한 것이다.19)

조선후기의 대 목록학자인 김휴, 서호수, 서유구, 홍석주 등과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학적인 업적에 대해 평가를 할 경우 비교해 볼 때, 이들 보다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청장관은 독립적인 목록을 편찬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역사서목

록의 경우, 서적에 대한 해제를 독창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해동문헌총록｣의 

내용을 초록한 점 등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한국의 역사서목록을 정리했다는 점, 당시 선비

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본서적목록을 제시한 점, 연행서점 목록을 자세

하게 밝힌 점 등은 목록학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평가할 만하다. 

5 .  결 론

본 논문은 청장관 이덕무의 문집인 ｢청장관전서｣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그

의 목록론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내용을 한국 역사서목록(韓

國歷史書目錄), 일본서적목록(日本書籍目錄), 연행서점목록(燕行書店目錄) 등

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역사서목록(韓國歷史書目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장관은 한국의 역사서목록 65종을 열기하였다. 이 책들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고구려시대의 저작이 2종, 신라시대의 저작이 3종, 고려시대의 저작이 13 

종, 조선시대의 저작이 45종이 있었고, 시대구분이 애매한 저작으로 2종이 있었다. 

19)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서울: 아세아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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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의 당파별 구분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저작 45종 가운데, 조선후기 당쟁의 

연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동인과 서인의 분파 시점인 1575년(선조 8년) 이후에 

나온 저작으로는 대략 20여종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노론, 소론, 

남인의 저작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었다. 소론의 저작으로 박세채(朴世采)의 ｢동유

사우록(東儒師友錄)｣, 임상덕(林象德)의 ｢동사회강(東史會綱)｣, 유계(兪棨)의 ｢여

사제강(麗史提綱)｣ 등을 수록하였으며, 남인의 저작으로 유성룡(柳成龍)의 ｢동국

명신언행록(東國名臣言行錄)｣,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을 수

록하고 있으며, 서인 노론 계통의 저작으로 이이(李珥)의 ｢석담일기(石潭日記)｣, 

김육(金堉)의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 홍계희(洪啓禧) ｢경세지장(經世指掌)｣ 

등을 수록하여 노론, 소론, 남인의 저작을 폭넓게 수록하였다. 

역사서목록에 수록된 저작이 조선 후기에 편찬된 대표적인 해제목록에 얼마나 

수록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동문헌총록｣에 40종, ｢누판고｣에 3종, 

｢서서서목첨록｣에 15종, ｢서서서목초본｣에 16종, ｢홍씨독서록｣에 9종이 수록되

어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해동문헌총록｣에 있는 서적들이 가장 많이 수록된 것이

다. 저작의 수록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해제목록에 수록된 해제의 내용을 

일일이 비교 검토하였는데,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40종의 서적의 경우 해제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축약한 흔적이 나타났다. 목록의 해제를 작성하는데, 청장관

이 독창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록의 내용을 참조한 점은 그의 명성을 감안해 

볼 때 여간 아쉽지 않다. 

일본역사서목록(日本書籍目錄)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장관은 일본삼부본서(日本三部本書)란 제목 하에 일본 고대의 대표적인 역

사서인 ｢구사기(舊事記)｣, ｢고사기(古事記)｣, ｢일본기(日本紀)｣를 수록하였고, 

일본육국사(日本六國史)란 제목 하에 ｢일본기(日本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 ｢문덕실록(文德實錄)｣, ｢삼

대실록(三代實錄)｣의 해제를 기술하였다. 또한 일본서적 185종에 대한 목록을 

기재했는데, 저자를 기재한 경우는 74종이고, 서명만을 기재한 경우는 111종이었

다. 이 일본서적목록은 조선후기 해제서목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본 서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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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학자

들이 일본에 대해 적대감을 갖거나 또는 학문적 문화적으로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

한 상황에서 일본서적목록의 제시는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는 

좋은 서적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행서점목록(燕行書店目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덕무는 정조 원년 그의 나이 37세 때 연경에 가서 많은 서점을 누비면서 

서적을 탐독하고 당시 조선에 없는 도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는 연경의 

책방 12곳에서 한국에 없는 희귀서적 136종의 서적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보지 못한 희귀서적들을 탐독하고 서적의 구입에 열을 올렸다. 

조선시대의 대목록학자라 할 수 있는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을 편찬

한 김휴(金烋)와 ｢규장총목(奎章總目)｣을 편찬한 서명응(徐命膺), 서호수(徐浩

修) 부자와 ｢누판고(鏤板考)｣를 편찬한 서유구(徐有榘)와 ｢홍씨독서록(洪氏讀書

錄)｣과 ｢사부송유(四部誦惟)｣를 편찬한 홍석주(洪奭周) 등을 이덕무의 업적과 

비교해 볼 때, 그가 별도의 독립적인 목록을 편찬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역사서

목록의 경우, 서적에 대한 해제를 독창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해동문헌총록｣의 

내용을 상당 부분 가져다 쓴 점 등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국역사서목록을 작성했다는 점, 일본서적목록과 연행 서점 목록을 

작성한 점 등은 목록학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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